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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19-02-20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끝이 찾아옵니다.  준비를 한 사람이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나 종말은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는 일출도 일몰도 없습니다. 일자나 시간도 분도 초도  없습니다.  일생 동안 모았던 귀중품들도 딴 사람에게 넘어갑니다.부나 명성이나 권력도  무의미해집니다. 소유했거나 남에게 넘겨진 것들도 다 더는 관련이 없어집니다. 불평, 원망, 좌절,  시기심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희망도 야심도, 계획이나 과업 일정도 다 시효가 지난 것이 됩니다.
한때는 그렇게 중요했던 승리도 패배도 퇴색해버립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살았는지도  그 중요성이 없어집니다. 미모나 총명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성별이나 피부색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살아온 새월의 가치를 뭣으로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드린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중요합니다. 뭐를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뭐를 주웠느냐는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의 의의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생을 풍요롭게 하고 능력을 길러주며 격려를 해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닮고자 하는   정직,  동정,  용기,  희생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손실이라고 느끼는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억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 사람들안에 남는 기억 사항입니다.  얼마나 오래 누가 뭐를 기억해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생을 산다는 것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중요한 삶을 살도록 선택합시다.  이상은 마이클 죠셒슨 (Michael Josephson)의 뚯 깊은  글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장례식에 자기 부모들과 함께 참석을 한 저의 어린 외손자들이  할머니는 언제 집으로 돌아오느냐고 물어봤을 때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해 고심한 경험이 생각납니다. 어린 아이들은 “죽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세상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직하면서 갖고 갈 수도 없는 금전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위에  소개한 마지막 날의 시각으로 사물을 판단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생을 믿는 저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졸업시험입니다. 그 졸업시험을 잘 치르기 위하여 저 자신의 처신을 자주 둘러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알고 정도를 걷는 가족을 뒤로한다면, 그리고  “죽음”은 다음 세상으로 가는 통로임을  믿고 알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적어지겠지요.

매리 프라이 (Mary Frye) 의 시 “내 무덤에 서서 을지 말아다오”를 소개합니다.
내 무덤에 서서 울지 말아다오 

나는 그곳에 있지도 않고 그곳에 잠들지도 않았다오.

나는 불어오는 천 가지의 바람이며 

눈 위에서 빤짝이는 금강석이라오.

나는 무르 익은 곡물에 비치는 햇볕이며

나는 부드럽게 내리는 가을 비이라오.

그대가 아침에 적막 속에서 잠에서 일어나면

나는 뺑뺑 돌며 날아다니는 재빠른 새들의

날쌔고 솟구치는  동작이라오.

나는 밤하늘의 부드러운 별빛이라오.

내 무덤에 서서 울지 말아다오.
나는 그곳이 있지 않고 그곳에 잠들지도 않았다오.

내 무덤에 서서 울지 말아다오.

나는 그곳에 있지 도 않고 그곳에 죽지도 않았다오.

끝

